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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해상교통을 위한 VTS 준비 필요

 IMO, 25년 만에 VTS(Vessel Traffic Service)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a)

제32차 IMO 총회에서 수정된 VTS 가이드라인이 승인됨

- 국제항로표지협회(IALA)는 VTS 목적 수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한 VTS 가이드라인의 수정안을 제출

하였으며, 2021년 12월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VTS 가이드라인이 승인됨 (A32/Res.1158)

-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1997년 승인된 이후 25년만의 전면 개정으로 현장 적용 후, 현실에 맞게 전

면 개정된 것임

-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의 서비스(INS, TOS, NAS1)) 삭제, 서비스 범위 확대 및 미래 기술 

대비 등이 있으며,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

구  분 개정내용 설명

1 서비스(INS, TOS, NAS) 삭제

정의가 모호하여 업무상 혼란이 있었던 서비스를 가이드라인에서 

삭제하고, VTS 목적을 상세화함 (적시ㆍ적정 정보제공, 해상교통의 

관리와 감시, 비정상상황에 대한 대응)

2 서비스 범위 확대
선박보고 시스템과 선박 항로 등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, 

기존의 영해 내 VTS 범위를 확대함

3 IALA 역할 강조 IALA 기준은 VTS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

4 미래 기술의 대비 정부는 VTS와 관계된 미래 기술 발전을 고려해야 함을 적시

<표 1> VTS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

자료: IMO(2022),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

제9차 IMO NCSR(항해ㆍ통신 및 구조ㆍ수색 전문위원회)에서 e-Navigation과 연계된 해사서비스를 논

의함b)

- IMO는 e-Navigation 관점의 해사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승인하였으며, 회람문서(MSC.1/1610)를 통해 

해사서비스에 대한 초기 정의를 제시함

- 가이드라인 개정 전 VTS 서비스인 INS, TOS, NAS는 각 해사서비스 1,2,3으로 정의되어 있어, 이에 대

1) INS(Information Service): 적시에 선박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, TOS(Traffic Organization): 관제구역 내 위험
한 통항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항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, NAS(Navigational Assistance Service): 특
별히 항행이 어려운 수역이나 상황에서 선박운항자가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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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개정의 필요성을 IALA에서 제시함

 IALA, VTS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미래 VTS를 위한 대응방안 논의c)

e-Navigation과 연계한 해사서비스에 대한 지침 개발 

- IALA는 52차, 53차 VTS 위원회를 통해 기존 해사서비스 1,2,3을 통합한 단일서비스를 정의하고 이에 

대한 설명서를 제10차 IMO NCSR에 제출할 예정임

- VTS 해사서비스는 VTS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과 VTS간 디지털 수단으로 정보교환을 하는 서비스이며, 

이는 기존의 음성을 이용한 VTS 운영과는 구별됨

자율운항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VTS의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

- IALA는 ’21년 3월부터 VTS에 대한 기술, 동향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, 이에 대한 이슈들을 모아 

미래 환경에서 고려/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작업을 정의하고 논의를 시작함

- IALA는 미래 VTS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전환 과정에서 전략적인 계획 수립ㆍ조

정에 참조할 수 있는 문서를 개발 중이며, VTS에서 바라본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

 새롭게 변화하는 해상교통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VTS 정책 및 기술 대응 필요

VTS와 바다내비게이션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진정한 e-Navigation 체계 구축 검토

-  IMO에서 정의하고 있는 e-Navigation은 VT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e-Navigation의 서비스에 포함

되지만,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부처(해양경찰- VTS, 해양수산부- 바다내비게이션)가 이원화되어 있어 서비

스 주체가 다름

- 서비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계가 없다면,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중복으로 

받거나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우려도 있음 

- VTS와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더 나은 품질의 해상안전 관련 서비스 제공 뿐만

아니라,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

자율운항선박 운영을 대비한 우리나라 VTS 준비 필요

- IMO에서는 ’24년 자율운항선박 임의규정 채택, ’28년 1월 강제규정 발효를 목표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

논의가 가속화되고 있고, 특히 ’22년 9월 위원회 간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용어 

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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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은 기존 해상교통환경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어, IALA에서도 미래 VTS

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

- 우리나라 정부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 R&D를 진행하고 있으며, VTS 분야도 자율운항선박 

등장을 대비하여 역할 정의 및 이에 대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기술과 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시기 

- 4차산업 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,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조건을 정의하

는 정책은 미흡한 편임

- 이에 기술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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